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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의중심, 더나아가신라의중심을상

징하는 황룡사. 강당의 북쪽에서 출토된 조

각들을맞추어보니높이가182㎝나되는치

미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. 치미가 이만하니

그 강당이 얼마나 컸겠는가? 치미(�尾)란

신화로전하는치(�)라는새의꼬리이다. 황

룡사 치미를 보면 안쪽으로 곡선을 그리며

휘어진 가운데 바깥부분에는 꼬리털이 새

겨져 있다. 이

치미는 용마루

양끝에 건물의

표정을 잡아주

기도 하고 건물

의 위세를 드러

내주기도 한다.

그러나 치미는

단순히 이러한

미학적인 고려

에서 세운 것은

아니다. 치가화

재를 막는다는

강한 믿음에서

비롯된 것이다. 불에 취약한 목조건축에서

치의상징적존재는필수적이다. 

그런데 황룡사 치미를 보면 늘 흥미로운

의문에휩싸인다. 겉에노인들의얼굴과연

화무늬를 두드러지게 새겼는데, 토우를 빚

듯이 거칠게 손가락으로 주물럭거려 표현

한것이다. 그것도해학적으로. 신라에서가

장큰사찰의건물꼭대기에설치된치미의

무늬를 왜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

손가락으로 거칠게 주물럭거려 만든 것일

까? 치미가 큰 건물의 꼭대기에 있어 밑에

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잘 잡히지

않으니 와공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

해장난기를발동시킨것일까? 아니면솜씨

가떨어진와공의작품인가? 이보다는오히

려 질박한 표현을 좋아한 신라인의 취향으

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. 얼마나토우식의

질박한 표현을 좋아했으면 지붕의 꼭대기

에까지 그것을 표출한 것일까? 신라토우에

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신라인들의 본

성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될

것이다. 왕릉급이나귀족계층의무덤에서

도질박한토우나토우로장식한잘생긴토

기가출토되는

나라가신라이

다. 토속미는

하류계층, 세

련미는상류계

층과 같은 도

식적인분석은

적어도 이 시

대에는적용되

지않는다. 

삼국가운데

신라만큼토속

성이 짙게 배

인 문화를 가

꾼 나라가 없

고 신라만큼

국제적인열망

을 보인 나라

도 없었다. 신

라인은 강한

토속문화의기

반 위에 세계

문화를 받아

들였다. 

괴테는“가장민족적인것이가장세계적

이다”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. 가장 토속

적인 문화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

미이다. 괴테의 논리를 신라문화에 적용하

면, 국제적인보편성과특수성의조화를꾀

한 문화가 신라문화인 것이다. 신라미술에

는두종류의미의식이공존하고있다. 하나

는토우와같이토속미가짙게배어있는것

이고, 다른하나는천마도와같이외래적인

미술에영향을받은것이다. 이두미의식은

양극단에 서서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

조화를이루기도한다. 그만큼외래적인세

련미 못지 않게 전통적인 토속미도 더불어

애호한민족이신라인인것이다.  

■경주대문화재학부교수

제406호

황룡사치미얼굴∙연화문양표현질박해

신라인들‘토속’바탕외래문화받아들여

불교공예(6)

치미에 새긴 신라인의 마음

◇황룡사 치미(6세기, 높이 182㎝, 국립경주박물관 소

장). 황룡사 강당 꼭대기에 설치된 치미에 토우를 빚듯이

주물럭거려무늬를나타내었다. 

조사 결과 1950년대 이전에 조성된 불

교문화재는 999건 3,200점에 이르는 것

으로 확인됐다. 이는 지난 96년 조계종

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강원지역 본∙말

사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때보다 99건

761점이늘어난것이다. 

시대별로 보면 조선시대 문화재가

2,974점으로 전체의 92.9%를 차지했으

며 근대(132점), 고려시대(77점), 통일신

라시대(9점), 기타(8점) 순이었다. 유형별

로는 서지 및 전적류가 1,939점으로 가

장 많았으며 탑 등 석조물 382점, 경판

273점, 불상등조각류230점, 서예및현

판류135점, 불화107점이뒤를이었다.

이중지정가치가있는문화재는현재

지정된 강원지역 불교문화재(87건 452

점)의 138%에 이르는 120건 488점으로

밝혀졌다. 특히1600년대조성된속초신

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과 목조지장보살

삼존상은 당장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

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 삼척 천은사

에서 발견된 높이 14cm의 금동약사불입

상(8~9세기) 역시 보물급으로 추정되고

있다. 하지만 고성 화암사 칠성탱과 신중

탱 등 17건 294점은 훼손이 심해 보존처

리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.

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부단장 성효 스

님은“해방이후 전국적 규모의 불교문화

재 조사는 처음”이라며“일제조사가 끝

나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체계적

인관리가가능해질것”이라고말했다.

조계종은이번에조사된불교문화재를

수록한 도록과 목록집, CD를 제작해 전

국 검∙경찰청, 공항∙항만 문화재감정

관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. 올해는 조계

종 1차 실태조사가 끝난 전북과 제주 지

역160여개사찰에대해정밀조사한다. 

권형진기자 jinny@buddhapia.com

개항(1876년)이

후 해방(1945년)

에 이르는 시기,

한국 불교계는 기

독교 등 다른 종

교에 대해 어떤

태도를취했을까?

18일 열린 한국

종교문화연구소 제20차 종교문화포럼에

서 송현주(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

구원∙사진)씨는‘근대 한국 불교의 타종

교 인식과 이해의 태도’를 발표해 관심

을 끌었다. 송씨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

것은 <유심> <불교>  등 이 시기 불교계

에서발행된잡지8종에실린글들.

먼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보면‘선

망’과‘폄하’라는 이중적 인식이 교차한

다. 송 씨는“불교 교리에 비춰 기독교의

교리를 열등한 것으로 평가했으며‘미

신’또는‘맹신’이라고 보는 시각이 불

교계의 일반적 대세였다”고 분석했다.

그러나 포교, 구제사업 등 제도적, 실천

적 문제에서는 기독교의 우월함을 인정

하고모방하려했다.

유교와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적

영역에서 배제하려는 변화가 주목할 만

하다. 유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

‘윤리’또는‘철학’‘교육사상’정도로

이해했으며, 불교의‘본질 회복’차원에

서 무속을 포함한 민간신앙을‘미신’이

라고 규정함으로써 불교로부터 분리해

야할대상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.

송 씨는“진리에 대한 배타주의와 포

괄주의적 입장,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

도, 이 세 가지가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

고있었다”고평가했다.

남산을 비롯해 경주 지역에 흩어져 있

는 절터에 대한 일제조사가 시작된다. 또

훼손 및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

제기되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,

감은사지 서탑 등 경주지역 국보급 석탑

3기도보수정비에들어간다.

국립문화재연구소(소장 김봉건)는 20

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

주요업무계획을발표했다.

지난 95년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 조

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은 올해도 계속돼

영산재(50호) 등 10건에 대해 영상물 제

작과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. 미

국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을 비롯한 해외

주요한국전적문화재조사도해외조사

사업과별도로추진된다.

강원지역 불교문화재 3,200점
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작년 109사찰 조사결과 발표

개항이후 불교계, 타종교 어떻게 봤을까?

기독교인식‘폄하’‘선망’교차

유교는‘윤리’‘교육사상’이해

송현주씨 종교문화포럼서

120건 488점 문화재 지정 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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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<불교

문화재 지정현황 목록>을 보면 우리 나

라 국보∙보물의 64%가 불교문화재이

다. 그러나 조사가 안 돼 알려지지 않았

을 뿐 지정 가치가 있는 사찰소장 불교

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

이전문가들의추측이었다.

현황 파악조차 안 돼 도난범들의 주요

표적이 됐던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실

상이드러나고있다. 문화재청예산지원

으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(2002~2011

년)를 벌이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

조사단(단장 설웅)은 첫해인 지난해 강

원도 지역 109개 사찰에 대한 조사를 마

무리하고21일결과를공개했다. 

◇속초신흥사목조아미타삼존불(1600년대조성).

◇ 삼 척
천은사에서
발견된 금
동약사불입
상(8~9세
기).

경주지역 절터 일제조사

다보탑 등 석탑 3기 보수

전남 화순 운주

사는 여전히 베일

에가려진곳이다.

천불천탑을 누가,

언제, 무엇때문에

조성했는지 아직

도 정확히 밝혀지

지않은채갖가지설만넘쳐난다. 별자

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주장이 있

는가 하면 밀교성지로 파악하거나 민

간신앙차원에서이해하기도한다.

(사)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(회장 홍

윤식)가‘운주사의 역사적 가치 검토’

를 주제로 올 10월 한∙중∙일 국제학

술회의를 개최한다. 학술회의에는 탑

이나 불상뿐 아니라 불교교리나 불교

천문학 분야의 전

문가 등 5명이 발

표자로 나설 계획

이다. 일본에선

각각 밀교학과 불

교문화 분야의 권

위자인 요리토미

(代富) 슈우지인(種智院)대학장과 이시

가미 젠노(石上善應) 슈쿠토쿠(淑德)

단기대학장이 발표를 맡는다. 국내와

중국쪽은현재섭외단계.

홍윤식(국악예술학교장) 박사는“지

금까지‘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’으로

설만난무해온운주사에대해보다객

관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”라고 설

명했다.

화순 운주사 천불천탑

누가∙언제 조성했나

10월 한중일 학술대회

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(비단등 실크등)

찬찬덕덕연연등등제제작작사사 전화 : 031) 792-6288, 794-4055 / FAX 031) 794-6288 

찬덕홈페이지 : www.chanduk.com  e-mail : chanduk21@hanmail.net
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-1

“자비의 등 지혜의 등”찬찬덕덕 연연등등

보관상태

※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

“연등용 전선 케이블”찬덕 연등이

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.

지지금금 전전국국에에선선“연등전선케이블”의의 역역사사가가 바바뀌뀌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..

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∙시공하여 드립니다.

�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�

종 등 만월등실용신안등록의장출원


